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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文化圈 載寧李氏 뜰집의 變遷過程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Ddeulzip in Jaeryoung Lee's Family

at Andong Cultural Area

김 화 봉*

Kim, Hwabong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ing process in the Ddeulzip of Jaeryoung 

Lee's clan famil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clan family of Jaeryoung Lee in Andong Area. 

The period of Ddeulzip's changing process is divided into largely three parts.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changing process for Jaeryoung Lee's family is analyzed during early (15~16C), 

mid(17∼18C) and  late(19∼20C) periods. 

The characteristics of early periods is that it made a main ancestral building of　 Ddeulzip 

form. Those of mid Chosun period is in their strong will to preserve their ancestral house. 

During the late period, many of the different styles of Ddeulzip were constructed due to the 

stable environment of both political and economical status. The residential house of Jaeryoung 

Lee family that were centered in Youngduk and Youngyang area include diverse forms for both 

high and middle class social status. Jaeryoung Lee family's Ddeulzip is thus considered to bring 

about the firm foundation as a clan family representing the Andong cultural a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Ddeulzip.

주제어 : 뜰집, 안동문화권, 재령이씨, 입향, 분파,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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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안동문화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진 조선시대의 대표적 ㅁ자형 양반 가옥인 뜰집1)은 그

형성과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2)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조선 중기 이후 영남학파에

서 퇴계의 학통을 잇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문중인 재

* Corresponding Author : woorizip@gntech.ac.kr

본 연구는 2013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1) ‘뜰집’은 안동문화권(350여호), 영동문화권(60여호), 경주문화권(30

여호)에 분포하는 세 채 이하로 구성하여 폐쇄형의 안마당을 가진

口字形의 상류주거를 지칭하는 전통적 용어이다. 김화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9

2) 연구자의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김화봉, 부

산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후 다수의 관련 논문. 참고문헌 참조.

령이씨(載寧李氏)의 뜰집들을 대상으로 그 변천과정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적 소통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

진 씨족들이 공유한 주거유형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공통적 속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 씨족의 뜰집을 분석하는 일련의 지

속적 연구의 일환으로, 이들의 종합을 통하여 뜰집의 전

모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안동권에 정착한 대표적인 씨족 중 재령이씨 문중은

갈암 이현일(葛庵 李玄逸, 1627～1704)을 비롯한 7山林3)

으로 불리는 집안으로 석계, 갈암, 밀암을 통해 3대에 걸

쳐 퇴계의 학통을 이어간 영남학파의 명문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령이씨가 안동문화권에 입향하고

3) 7산림은 석계 이시명(1590～1674), 그의 아들 1남 정묵재 이상일

(1611～1678), 2남 존재 이휘일(1619～1672), 3남 갈암 이현일(1627～

1704), 4남 항재 이숭일(1631～1698), 갈암의 아들 밀암 이재(1657～

1730), 석계의 6남 융일의 아들 고재 이만(1669～1734)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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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파한 과정 및 뜰집의 건축 및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

써, 재령 이씨 뜰집의 변천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안동문화권 뜰집의 전반적인 변천과정

을 분석하는 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재령이씨 영해파가 안동문화권에

입향하고 분파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인류학적

접근 방법인, 우리나라 家系의 가장 대표적인 기록유산인

氏族의 族譜의 가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전통주거의

변천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첫 단계인 정확한 건축연대

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뜰집을 포함한 많은 전통주거들

은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족보에는

가계의 분파과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

으로 하여 가계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뜰집 건축과정의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뜰집의 건축 연원을 확인하되 건축연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족보의 분파를 통해 구축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령이씨 뜰집의 시기별4) 형성과정

과 공간적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안동문화권 뜰집의

변천과정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다. 다만 이 과정은 대부분 후손이나 거주자의 구전에 의

한 것이며, 한 문중의 변천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유형적

변천의 분석은 제외하였고, 주거유형의 입지와 환경적 배

경을 분석하는 것은 선행연구5)에서 이미 다루어졌기 때

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뜰집

의 변천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진행은 재령이씨의

계보를 파악한 후, 전기․중기․후기의 시기로 나누어 뜰

집의 형성 시기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이후 어떤 변화과정을 거쳤는지를 분석한다.

재령이씨는 안동문화권에서 동쪽지역인 영덕과 영양을

중심으로 정착하였는데, 이들은 영덕(구 중심 지명은 영

해)로 처음 입향한 이애(李璦, 1480～1560)의 후손으로

영해파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동문화권의 재령이씨 영

해파 뜰집의 변천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영덕,

영양을 중심으로 17채의 뜰집을 건축하였는데, 6.25때 원

4) 본 연구에서의 시기 구분은 본 연구의 대상인 뜰집의 건축 행위

기 이루어진 시기를 포괄적으로 삼분(三分)한 것이다. 즉 조선 초기

에서 현대까지를 2세기씩 구분하여, 조선 초에서 임난 이전까지를

전기(본 연구에서는 16C만 해당), 임난 후 정조까지를 중기(17～

18C), 순조 이후를 후기(19C～일제강점기)로 구분하였다.

5) 김화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

학위논문, 1999

No List 家屋主 堂號 住 所

1 A1 李文欽 忠孝堂 盈德郡 蒼水面 仁良2里 465

2 A2 李在崑 盈德郡 蒼水面 梧村里 189-1

3 B1 李赫熙 愚溪宗宅 盈德郡 蒼水面 仁良2里 438-1

4 B2 李哲圭 做谷古宅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354

5 B3 李龍熙 惟于堂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106

6 B4 李東華 都事古宅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329-3

7 C1 李喆熙 葛庵舊宅 盈德郡 蒼水面 梧村里 237

8 C2 李晩熙 葛庵宗家 盈德郡 蒼水面 仁良2里 412-2

9 C3 李元建 石溪古宅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308

10 C4 李長熙 石澗古宅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320

11 C5 李元朴 令監宅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309

12 C6 李 燉 石溪宗家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323

13 C7 李秉泰 屛庵古宅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311

14 D1 李在堈 存齋宗宅 盈德郡 蒼水面 梧村里 318-1

15 D2 李秉鐸 冷泉古宅 盈德郡 蒼水面 梧村里 237

16 D3 李寅熙 眠雲齋 盈德郡 蒼水面 梧村里 239

Tab.1 List of research

리의 2채가 소실되었고, 현재 15채가 남아있다. 또한 석

계고택의 경우는 二字집이지만 분석의 자료로 연구에 포

함 하였다. 이들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Tab.1 참조)으로

한다.6) 본 연구의 도면 자료는 연구자가 작성한 선행 연

구의 자료이며, 족보의 조사 및 탐문7)은 2013년～2014년

에 이루어졌다.

2. 재령이씨의 안동문화권 입향과 분파과정

2-1. 재령이씨의 안동문화권 입향

재령이씨는 고려 성종 때의 공신인 이우칭(李禹稱)8)이

황해도의 재령을 식읍으로 받아 이후 황해도와 수도인 개

성일대에 거주했겠지만, 조선이 개국하자 불사이군(不事

二君)의 충신들이 두문동에 들어갈 때, 3世 모은 이오(茅

隱 李午)9) 또한 동참하다,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

6) 분석대상의 일련번호는 족보에서의 9世의 항렬순으로 하되 뜰집

을 건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하였다.

7) 족보의 자료와 건축연대의 고증은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이병환

(1956년생)씨와 영양군 석보면 원리 이병태(1936년생)씨 및 마을 어

른들의 탐문을 통해 기록했다.

8) 고려의 중신 이우칭(李禹偁, ?)은 경주(월성)이씨 소판공(蘇判公)

이거명(李居明)의 7세손으로 보조공신(補祚功臣)에 책록되고 문하시

중(門下侍中)을 지낸 후 재령군에 봉해져, 후손들이 황해도의 재령을

관향으로 삼았다. 재령은 907(효공왕11)년부터 안주(安州)라 불리우

다, 1217(고종4)년 거란의 침입을 막은 공으로 재령(載寧)으로 개칭

되었다. http://jaeryoung.com

9) 여말 충신(麗末 忠臣) 모은 이오(茅隱 李午)는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목은 이색(牧隱 李穡)의 문하였고, 공양왕때 성균관 진사시

에 합격하니 포은(圃隱)선생께서 벼슬하기를 권고했으나 사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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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祖 中始祖 2世

禹稱 - 昌赫 - ? - 元英 - 根仁 - 小鳳  日祥(中郞將)
(載寧君) (恭愍王壻) 日善(司宰令)
2世 3世 4世 5世 6世 7世 8世

日善申(密陽派)
戌(淸道派)
丑(密陽派)
午- 介智孟賢 瑺 (汚川派)
(茅隱, (覲齋,  瑋 (仁川派)
咸安入鄕) 副提學, 王來 (楊洲派)

 1436～ 王束

 1487)  王從 (晉州派)

   殷輔光玉(無後)
  (仁良入鄕,  涵
  1480-1561, (雲嶽, 忠孝堂移建)

  忠孝堂建築)
   玖(原州派)
 仲賢(盈海府使, 佑從子‘璦’之盈海入鄕)
 叔賢
 季賢
酉
寅

Tab.2 載寧李氏 安東文化圈 入鄕 家繼

리에 이주해 고려동(高麗洞)이라 했다. 그의 손자 5世 중

현(仲賢)은 영해 부사를 역임하였는데, 이 때 조카인 애

(璦, 1480-1560)를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나라골에 입향

하도록 했다. 그가 영해파의 파조가 되어 안동문화권에

처음 정착했다. 재령이씨의 안동문화권으로의 입향은 이

렇게 이루어졌다.10)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재령

이씨의 뜰집은 모두 淸溪公 후손의 주거이다. 이후 그의

손자 8世 함(雲嶽, 涵)은 재령이씨의 영해파를 크게 번성

시켰다.

2-2. 재령이씨의 안동문화권 분파

재령이씨 6世 璦가 16C초에 삼촌인 영해부사 李仲賢

을 따라 와서 영덕군 영해면 인량리 나라골에 입향했고,

璦의 손자 8世 함(涵, 1554～1632)은 진성이씨를 배위로

맞아 다섯 아들을 두어 집안이 번성했다. 涵의 3남 석계

이시명(石溪 李時明, 1590～1674)11)은 퇴계의 학통을 이

고려가 망하자 송도 교외의 두문동(杜門洞)에 72명의 고려 충신들이

모여 조선에 벼슬하기를 거부하자, 태조가 이곳을 탄압하였다. 모은

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낙남(落南)하여 청도, 밀양, 함안 등으로 이

거했다. 영남에 분포한 재령이씨는 이들의 후손들이다. 모은은 함안

의 모곡리에 은거(隱居)하였다. 후에 태종(太宗)이 여러 번 출사(出

仕)를 권했으나 끝내 가지 않았다. 그의 유언에 따라 사후 묘비(墓

碑)에는 글 한자 없는 백비(白碑)를 세웠다.(함안군지)

10) 송지향, 安東鄕土誌上,下, 대성문화사, 1983
11) 石溪 李時明은 敬堂 張興孝(1564～1633)의 문인이자 사위이지만,

병자호란의 사태를 보고 은둔하여 선비정신을 실천한 인물이다. 조

은 경당 장흥효(敬堂 張興孝)의 문하에 들어가 학행을

닦았고, 안동 장씨를 배위로 맞아 모두 7형제를 두었는데,

이들을 7현자(七賢者)12)라 한다.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과 후학의 교육에만 전념했던

석계(石溪)는 중년(51세)에 영양군 일월면 원리 두들마을

로 이거13)했고, 石溪의 둘째 아들 10世 존재 이휘일(存齋

李徽逸, 1619～1672)과 셋째 아들 갈암 이현일(葛庵 李

玄逸, 1627～1704)은 부친의 고향인 나라골에서 더 깊은

계곡인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로 입향했다. 이조판서를 행

한 葛庵은 만년(1700)에 귀양에서 돌아와 안동의 임하면

금소리에 정착14)해 후학을 가르쳤다. 갈암의 셋째 아들

밀암 이재(密庵 李栽, 1657-1730)도 이곳에 자리 잡았지

만, 뜰집을 건축하지는 않았는데, 금소에서의 후학들이 갈

암과 밀암을 추모하여 후에 뜰집(재실)을 건축했다. 비록

재령이씨가 건축한 뜰집은 아니지만 갈암의 강학지를 추

모하여 건축한 뜰집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석계의 중형인 우계 이시형은 인량에서 동촌 분가하여

뜰집을 건축하였다. 그의 손자인 11世 櫂(做谷,

1636-1712)이 영양 두들마을의 이웃인 주남리로 이주하

여 뜰집을 건축하였지만, 1830년대에 두들마을로 이건하

여 후손들이 이 마을에 모여 살게 되었다.

인량에 살던 17世 震榮은 19C 중반에 갈암의 후손이

살던 오촌으로 들어와 뜰집을 지었고, 오촌에 살던 갈암

의 종손 20世 철호는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로 이주하였

다가 이곳이 임하댐의 건설로 수몰지역에 포함되자, 다시

인량으로 뜰집을 이전했다.

따라서 안동문화권에서 재령이씨가 건축한 뜰집이 있

는 마을은 영덕의 나라골과 오촌, 영양의 두들마을로, 세

용헌, <한국의 노불레스 오불리주>, (6) 영양 이시명 집안, 디지털조

선일보, 2010. 4. 24.

12) 석계의 1子 상일, 2子 존재 휘일(存齋 李徽逸, 1619～1672), 3子

갈암 현일(葛庵 李玄逸, 1627～1704), 숭일, 정일, 융일, 운일. 재령이

씨 종친회, 우리집의 족보, 민중서원, 1997. 이중 둘째아들 갈암 이

현일(葛庵 李玄逸, 1627-1704)은 경당의 학문을 정통하여 퇴계의 학통

을 이었고, 이조판서에 올라 재령이씨의 중심인물이라 할 수 있다.

13) 석계는 중년(51세)에 부인인 정부인 장씨의 고향인 안동과 영덕

중간지점인 영양군 석보면 원리에 마을을 개척했지만, 말년(82세)에

는 다시 안동 서후면 명리로 이거했는데, 후손들이 정착하지는 않았

다. 이는 그의 아들 갈암이 금소에서 돌아가신 것과 유사하다. 갈암

종손 이만희 고증

14) 갈암은 기사환국(숙종15, 1689)에 입각해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나 갑

술환국(숙종20, 1694)에 좌천, 7년간 유배된 후 안동 금소에 정착해 강의

하다 돌아가셨다. 이곳의 제자 명단인 ‘금양급문록’에는 353명의 제자 명

단이 실려 있다. 말년에 갈암이 금소에 정착한 이유는 부친의 묘소가 가

깝고, 친구인 금옹 김학배(錦翁 金學培, 1628～1673)의 질녀와 결혼 한

아들 密庵의 처가가 인근인 천전리에 있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자료 : Daum. Cafe. 안동문화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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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載寧李氏 入鄕, 分派(→), 通婚(- -) 過程

마을이다. 안동문화권에서 재령이씨가 분파한 지역은 그

렇게 넓은 지역으로 볼 수는 없으며, 많은 마을을 형성하

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씨족이 흩어져 분파하기 보다는

서로 가까이 모여 살기를 더 선호하여, 형제가 동시에 마

을 개척하거나, 인척이 있는 마을로 주거를 이건하는 등

의 공통성을 보여 고향에 대한 회귀성 혹은 근원지에 집

착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2-3. 재령이씨의 안동문화권 통혼

인량 나라골에 입향해 충효당을 건축한 재령이씨 5世

애(璦)는 진보백씨를 배위로 맞아 정착하였고, 璦의 손자

함(涵, 1554～1632)은 진성이씨(진성이씨 9世 종손 이희

안의 딸)를 배위로 맞아 다섯 아들을 두었다. 퇴계의 집

안과 영해에서 통혼을 맺은 것은 그 동안의 지역적 기반

이 두터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15) 璦의 3남 석계 이시명

(石溪 李時明, 1590～1674)은 퇴계의 학통을 이은 경당

장흥효(敬堂 張興孝)의 문하에 들어갔는데, 이것 또한 영

해에서 멀리 안동으로 유학갈 수 있었던 것은 외가로부터

의 인연이 학문적 계승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한다. 석계

는 첫 부인의 사후에 경당의 무남독녀인 정부인 장씨를

맞아들여 7현자를 낳은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경당이

있던 안동의 외가(안동시 서후면 성곡리)에서 태어나거나

교육받았다고 한다.16) 이로써 서애와 학봉을 사사한 경당

15) 이함의 부친인 이은보의 분재기(分財記)에 노비(소작 포함)가

700명가량 있었다고 한다. 조용헌, 전게서.

16) 송지향, 전게서, 下, p.628.

Tab.3 載寧李氏 Ddeulzip 建築 時期 (現況 平面)

의 학문은 석계를 거쳐 갈암에게 이어지고 다시 그의 아

들 밀암 이재(密庵 李栽, 1657～1730)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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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령이씨가 안동권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기반

은 사족의 지위에서 안동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안동문화

권의 저명한 문중과 통혼을 통하여 기반을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재령이씨 뜰집의 형성과정

3-1. 전기(16C)의 뜰집 형성과정

재령이씨가 뜰집을 처음 건축한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16C초에 이애(1480-1561)가 나라골에 입향하여 충효당

(사랑 별당)을 건축하였고, 16C말에 현재의 터전으로 이

전한 것으로 전하므로, 그의 손자인 8世 이함(李涵)이 하

였을 것으로 볼 수 있고, 본채(A1) 건축의 최 하한선을

이 때라 할 수 있다. 涵은 퇴계문중인 진성이씨 종손의

따님과 결혼함으로써 진성이씨의 살림채 공간인 뜰집을

영덕으로 도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본채에 포함된 사랑채의 증축은 그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것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지

역 중심 문화공간의 역할을 했을 충효당과 같은 큰 규모

의 사랑채와 영덕에서 가장 빠른 뜰집을 건축한 것은 지

역기반이 약한 재령이씨가 짧은 시간에 지방의 토호로 성

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에는 지방 수령의

후손이라는 것에 통혼을 통한 인맥적 교류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지역민과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사랑별당을 건축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의 동화를 보여주는 토착화

의 최종 결정판은 뜰집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퇴계의 학

맥을 잇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뜰집의 건축을 통해 공간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Fig.3 盈德 忠孝堂(A1) 平面圖

초기에 건축한 재령이씨의 뜰집은 단 한 집이지만, 규

모면에서도 사랑 별당과 함께 종가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비록 이전하여 개축하였다 하더라도 뜰집의 속성

을 충분히 가진 주거로서 재령이씨의 주거를 대표하는 뜰

집이라 할 수 있다.

3-2. 중기(17～18C)의 뜰집 형성과정

임난이 지난 조선 중기에 들어서면서 석계(石溪)의 내

자인 장씨부인의 두들마을의 개척과 그 아들들의 학문적

위업의 결과 재령 이씨의 위상은 크게 신장되었고, 영덕

을 너머서 안동의 중심 문중이 되었다. 또한 뜰집의 건축

이 급격히 늘어나 4채의 뜰집을 구축했다.

우선 석계가 영양으로 이주하면서 두들마을에 뜰집의

태동적 공간을 보여주는 二字집(C3)을 건축(1640년경)하

였고, 종가인 충효당 앞에는 석계의 중형인 우계(遇溪,

1587～1612)가 분가한 후에 그의 후손이 소규모의 원형

적 공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뜰집(B1)을 건축(1660년

경)했다. 이어 석계의 두 아들 존재(存齋)와 갈암(葛庵)이

인량에서 가까운 오촌으로 이주하여 두 채(C1, D1)의 뜰

집을 건축(17C중반)했다. 또한 우계의 손자인 주곡(做谷)

이 두들마을 인근의 주남마을에 이주하여 전형적인 구성

의 뜰집(B2)을 건축(17C후반)했다.

17C에 비하여 18C는 그간의 안정과 달리 매우 어려운

Fig.4 遇溪宗家(B1) 平面圖

Fig.5 做谷古宅(B2) 平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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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世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世

涵 時淸 - 莘逸 - 楷 之炫 - 仁培 - 宇鍵 - 光翊 - 相震 - 宗榮 - 壽一 - 鉉發 - 性浩 - 秉七 - 昌熙 - 根華 -<文欽> 忠孝堂 A1

(雲嶽, (淸溪) 之煜 - 仁培 - 宇成 - 光燾 - 相衡泰榮 - 壽元 - 濬發 - 宗浩 - 秉悳 - 晩熙 - 在崑
忠孝堂   (梧村移居, 買入壽亨之家)

及本棟 震榮 -壽亨(賣渡→濬發--<在崑>) A2

移建)  (1775-1848, 梧村分家, 建築)

時亨 - 傅逸杓 - 之烱 - 仁載 - 宇興 - 光弼 - 相龍 - 祖榮 - 壽根 - 鉉定 - 義浩 - 秉宗 -<赫熙> 愚溪宗家 B1

(愚溪, 木必
 1587-  櫂 - 之燁 - 仁達宇鉉 - 光源 - 相勛 - 弼粲 - 壽鶴 - 鉉命 - 震浩 - 秉九 - 基燮 -<哲圭> 做谷古宅 B2

 1612, (做谷,  (移建院里1830)

建築1607) 1636-1712, 宇楨 - 光溫 -相度箕粲 - 壽華 - 鉉台 - 能浩 - 秉珏 -<龍熙> 惟于堂 B3

 建築做南里) (1773-1853,(惟于堂, 1795-1863) (移建院里, 舍廊增築)
  建築做南里1833)心粲
  奎粲
  德粲 -壽萬鉉秉 - 建浩 - 東郁(越北, 賣渡<東華>) 都事古宅 B4

  (1832-1913, 建築) (1867-1925, 舍廊增築)
  鉉基 - 韺浩 - 東華
  鉉邦 (買入東郁之家)

 榕
時明尙逸 - 檼 - 之火侖 - 馨遠 - 宇瓚 - 光輔 - 相洛 - 冑榮 - 壽炳 - 鉉祚 - 極浩 - 秉欽 - 燉

(石溪, 徽逸 (出系↓) (買入)

1590- 玄逸木延 國煥 - 成遠 - 宇承 - 光澐 - 相燮 - 淵榮 - 壽寲 - 晦發 -喆浩 - 秉周 -<晩熙> 葛庵宗家 C2

1674, (葛庵,  復煥 - 知遠 - 宇錪 - 光洙相一 (梧村葛庵舊宅居住)(1896-1950,廣德移住,新築)(水沒後 移建仁良)

元里 1627-  相五 - 來榮 - 壽洛裕發
入鄕, 1704,  宜發
1640  梧村  胤發 - 佑浩 - 秉泰
石溪  入鄕, 檥(出系↓) (屛庵,買入鉉稷之家)

古宅  建築) 栽(密庵, 1657-1730, 移居 安東 琴韶)
初創) 嵩逸植 - 元煥(賣渡→龜煥→壽埈---<元建>) 石溪古宅 C3

 (恒齋, 樴 - 龜煥 - 承遠 - 宇龍光烈 - 相禹 -秀榮 - 孝俊 - 鉉埰 - 東浩 - 元喆 黙 石澗古宅 C4

 1631-1698,  (1809-1892, 石澗古宅 建築) (越北時 賣渡 然
 石溪古宅 改築)  →哲浩--<長熙>) 烈(李文烈)
  光黙相琦 - 始榮 - 壽昇 - 鉉敏 - 甲浩 - 秉俊 -<泰熙>(6.25時 燒失)
   相彦 - 甲榮 -壽馨 - 鉉廷 - 亨浩 -<元朴> 令監宅 C5

    (1849-1923, 建築)

   相龜浩榮 -壽瑥(賣渡→善浩-秉祚→秉源→25世<燉>) 石溪宗家 C6

    (1858-1919, 石溪宗家 建築)

   燦敎 - 孝泳 - 鉉泰 - 哲浩 - 元復 - 長熙
   (石澗, 1901-1985, 買入)

  光熙相尹 - 喬榮 -壽埈 - 鉉悳 - 登浩 - 元建 屛庵古宅 C7

    (1868-1943, 建築後 賣渡→鉉稷→佑浩-<秉泰>, 石溪古宅 買入)
   相逵 - 道榮 - 壽基 - 鉉稷
  光照 - 相徵 - 溵榮 - 壽燮 - 鉉章 - 悳浩 -<昶沅>(6.25時 燒失)
 靖逸(定于齋)
 隆逸 - 檼(出系↑)

 (平齋)
 雲逸(廣麓)
時成 - 徽逸 - 檥 之燿 - 宗遠 - 宇鏡 - 光振 - 相奎 - 聊榮 - 壽岳 - 壎發 - 麟浩 - 秉夏 - 淳熙 -<在堈> 存齋宗宅 D1

(護軍公)(存齋, (梧村)之火隺猷遠(冷泉, 1695-1773, 建築後 廣德移住, 賣渡→壽禎---<秉鐸>) 冷泉古宅 D2

 1619-1673, 期遠
 梧村入鄕, 周遠 - 宇烈光潝相儒 - 胤榮 - 壽崑 - 逵發 - 謙浩 - 秉運 -<寅熙> 眠雲齋 D3

 建築) (眠雲齋,  相后 - 德榮 - 壽禎 - 正發 - 根浩 - 秉鐸
時震 1714-1796, 光潗 (冷泉古宅 買入)

分家時 建築) 光汲 - 相頂 - 趾榮 - 壽嵩 - 宜發 - 元浩 - 秉乙 -<喆熙> 葛庵舊宅 C1

(葛庵舊宅 買入)

Tab.4 載寧李氏 寧海派 家繼

시대였다. 기근과 질병이 심하여 농가의 호수도 줄었

다.17) 당연히 뜰집의 건축도 어려웠겠지만, 18C 중반에
들어 오촌에 있는 존재의 후손들이 두 채의 뜰집을 건축

17)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p.385, 1998



안동문화권 재령이씨 뜰집의  변천과정  51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4, No.2, 45-54, 2015

했다. 이 과정을 보여주는 유형이 냉천고택(D2)이다. 일

시에 뜰집의 건축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진행되는 시차(時

差)18)적 건축과정을 보여주는 세 채로 구성된 뜰집을 지

은 것에서 잘 나타난다. 더구나 완전한 뜰집의 구성이 이

루어지기 전에 건축의 매도(賣渡)되었고, 그 후 공간이

증축되면서 뜰집의 초기적 구상이 유지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뜰집의 형성과 변천과정의 다양

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Fig.6 冷泉古宅(D2) 平面圖

3-3. 후기(19～20C)의 뜰집 형성과정

19C에는 농법의 개량과 농지의 확대 등으로 경제적으

로 많은 호전이 있었고, 가장 많은 건축 활동이 이루어졌

는데, 재령이씨는 모두 7채의 뜰집을 건축했다.

인량리의 충효당 후손인 17世 震榮은 19C초에 오촌으

로 분가하여 뜰집을 건축했는데, 오촌에는 모두 다섯 채

의 뜰집이 형성되었다.

석계고택에서 석계의 부인인 장씨부인을 모시고 살던

석계의 셋째아들인 항재의 후손들이 19C 후반에 6채의

뜰집을 지었는데, 6.25에 두 채가 훼손되었다.

영양의 주남마을 있던 주곡고택(B2)을 두들마을로

1830년대에 이전했다. 뒤에 주남마을에는 유우당(B3)이

건축되었지만, 20세기 초에 이 집도 두들마을로 이전했다.

주곡의 후손이 19C말에 두들마을에 도사고택(B4)을 지었

다. 현재 두들마을에는 주곡 후손의 뜰집이 3채, 항재 후

손의 뜰집이 4채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두들마을은

모두 7호의 뜰집이 형성되어 재령이씨를 대표하는 집성촌

이 되었다.

20C에 들어 뜰집의 건축 활동은 급격히 줄었는데, 다

만 오촌에 있던 갈암의 주손이 1910년에 청송의 광덕마

을로 이주하여 뜰집(C2)을 새로이 건축했는데, 1992년에

임하댐 건설로 그곳이 수몰지역에 포함되자 재령이씨의

18) 김화봉․조성기, 안동문화권 ‘뜰집’의 建築 時差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4권 제4호, p.p.141～150, 1998년 4월

Fig.7 葛庵宗宅(C2) 平面圖

안동권 본향인 영덕의 나라골로 뜰집을 이전했다.

이러한 건축 활동으로 보이는 후기의 재령이씨 뜰집

형성의 독특한 특성으로 뜰집의 이축(移築)을 들 수 있는

데, 두들마을과 나라골로의 집합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4. 재령이씨 뜰집의 변화과정

4-1. 전기(16C)의 뜰집 변화과정

전기의 유일한 뜰집인 영덕 충효당은 입향시인 1470년

경 건축된 사랑 별당을 마을 위쪽의 현 부지로 이전하면

서 조성된 것이라 한다. 살림채인 뜰집도 이전한 것이라

하나 건축연대를 확인할 수 없다. 입향 100여년 후에 지

역 중심역할을 했던 충효당과 살림채를 인접하여 조성할

필요성에 의해 이들을 합하여 새로운 부지에 주거를 경영

한 것이다. 강당인 충효당이 인접하자 사랑채 및 안마당

의 공간적 요구가 더 커졌을 것이고, 이를 위해 행랑을

한 칸 더 넓혀 서쪽으로 증축하였다. 그 구조적 차이는

사랑과 중문간 옆의 행랑채 결합부 목구조의 차이로 나타

난다. 이러한 뜰집의 구조적 불일치가 나타나는 부분은

많은 사례에서 그 시차19)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명확히

드러난다. 물론 재료의 시대 차이가 육안으로 관찰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시

증축한 것인지, 그 후의 건축행위인지에 대한 확증은 없

다. 명확한 것은 교육의 기능을 했던 충효당을 사랑별당

으로 자리잡게 하고, 본채를 한 곳으로 모음으로써 영역

의 명확성을 구축하려했던 의도가 임난 전후의 시기에 이

루어진 것으로, 공간적 작위성이 매우 이른 시기에 드러

19) 김화봉․조성기, 안동문화권 ‘뜰집’의 建築 時差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4권 제4호, p.p.141～150, 199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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番號 記號 堂號 家屋主
初創

([ ], ■)
重 創(▣) / 增改築 (◎) / 移建(□)

前期

(15-16C)

中期

(17-18C)

後期

(19-20C)

1 A1 忠孝堂 李文欽 1470傾 壬亂前後 別堂 建築, 內堂移建現位置 [ ] ■

2 A2 李在崑 19C初 1965年 改修 ■ ◎

3 B1 愚溪宗宅 李赫熙 1607 ■

4 B2 做谷古宅 李哲圭 17C後半 做谷建築做南里 / 1830年 移建 ■ □

5 B3 惟于堂 李龍熙 1833 惟于堂建築做南里 / 20C初 移建․增築 ■ □◎

6 B4 都事古宅 李東華 1850 舍廊 增築 ■ ◎

7 C1 葛庵舊宅 李喆熙 1673傾 19C後半 葛庵舊宅 買入 ■

8 C2 葛庵宗宅 李晩熙 1910傾 移住靑松 新築 / 1992年 盈德 仁良 移築 ■□

9 C3 石溪故宅 李元建 1640 石溪之3子恒齋 改築 二字家 [ ]【 】

10 C4 石澗古宅 李長熙 19C中半 舍廊 增築 ■ ◎

11 C5 令監宅 李元朴 19C末 ■

12 C6 石溪宗宅 李 燉 19C中半 ■

13 C7 屛庵古宅 李秉泰 1830 ■

14 D1 存齋宗宅 李在堈 17C中半 ■

15 D2 冷泉古宅 李秉鐸 1720傾 ■

16 D3 眠雲齋 李寅熙 1750傾 ■

Tab.5 List of building process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중기(17～18C)의 뜰집 변화과정

뜰집이 아닌 주거의 건축행위로는 석계가 두들마을 입

향시에 건축한 소박한 주거를 그의 셋째 아들인 항재(恒

齋, 1631-1698)가 二字의 기와집으로 신축한 점이다. 이

는 그의 모친인 정부인 장씨를 모시기 위함이라고 한다.

중기의 건축적 변천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17C에

적극적이던 신축의 활동은 18C에는 매우 줄었고, 신축의

위축과 함께 건축적 변화 또한 거의 없었다.

4-3. 후기(19～20C)의 뜰집 변화과정

조용했던 중기의 건축변화와 달리 후기에 들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의 변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

어지는데, 외적인 변화인 이축(移築) 및 증개축과 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는 집 주인의 변환이 이루어졌다.

뜰집의 이축은 19C 전반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1830년

에 주남마을에 있던 주곡고택을 두들마을로 이전한 일이

다. 뒤이어 주남마을에 1833년에 지어진 유우당을 다시

20C초에 두들마을로 이전하면서 사랑채도 증축하였다. 이

로써 영양으로 이주한 재령이씨의 뜰집이 모두 두들마을

로 집합하는 판도를 이루어 뜰집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면

서 두들마을이 안동문화권 재령이씨의 중심 터전으로 부

상하게 되었다.

20세기의 주거 이전은 갈암종손의 청송으로의 이주를

들 수 있는데, 기존의 건축은 매각하고 1910년에 신축하

였다. 그러나 광덕마을이 임하댐의 건설로 수몰지역에 편

입됨으로써 1980년대에 영덕의 인량마을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갈암의 주손도 결국 재령이씨가 사는 마을로 이주

한 것이다. 재령이씨의 주거 이전은 이렇게 씨족끼리 모

여 사는 형국으로 정리되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축과 함께 증축도 이루어졌는데, 19C 중순에

건축된 석간고택에는 사랑별당을 신축하였고, 19C말에 건

축된 도사고택도 20C초에 사랑채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후기에 들어 두들마을에는 세 뜰집에 사랑채가 증축됐다.

20C 후반의 개축으로 오촌의 이재곤가옥(A2)의 사례가

특이한데, 1965년에 안마당 정면의 대청마루공간을 방으

로 개조하고, 안방의 위치에 부엌을 들이는 개조를 했는

데, 현대적 생활의 변용이 반영되어 뜰집의 수명을 연장

하려는 노력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19～20C에 이루어진 재령이씨 뜰집의 변화는 공간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인 매매로 더 많은 움직임이 일어

났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중기인 18C에서부터 이미 나

타났는데, 먼저 인량마을의 충효당에서 동촌 분가하면서

건축했던 우계 이시형(愚溪 李時亨, 1587～1612)의 뜰집

(B1)이 후대에 타 문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근년에

다시 우계의 주손이 매입하여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아 왔

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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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6 載寧李氏 Ddeulzip 變遷過程(點線圖面→實線圖面 : 增改築, - - -> : 賣買)

오촌의 존재 증손인 13世 냉천 이유원(冷泉 李猷遠,

1695～1773)은 뜰집을 건축했지만, 이를 그의 동생인 면

운재(眠雲齋 李周遠, 1714～1796)의 후손에게 매각하고

청송의 광덕리로 이주했다. 후대에 갈암의 종손도 광덕으

로 이주하게 되었다. 갈암종손이 이주할 때 갈암구택을

20) 이를 문중에서 안타까워했는데, 매입했던 타성의 주인이 우계의

후손에게 다시 매입을 권유한 미담이 있다. 고증 우계종손 이혁희.

면운재의 후손이 매입하였다. 18C말에 오촌으로 분가해

뜰집을 건축했던 충효당의 후손인 17世 진영(震榮)의 아

들은 사촌에게 매각했다.

영양의 두들마을에서의 내적인 변화는 더 많았는데, 우

선 뜰집은 아니지만, 항재가 개축했던 석계고택도 손자대

에 이미 석계고택을 매매했다. 두들마을에는 석계의 넷째

아들인 항재 이숭일(恒齋 李嵩逸)의 후손 중 17世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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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 연간에 6채의 뜰집이 건축되었지만, 영감댁을 제외하

고 모두 주인이 바뀌었고, 6.25에 두 집이나 소실되었다.

이러한 저변에는 오촌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21)

을 하기 위하여 집을 비우는 등 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있었고, 원리에는 월북한 뜰집의 주인도 2집이나 있었던

이유 등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

다.(Tab.6 참조) 근래의 특이한 공통점은 오촌의 우계종

손과 같이 석계의 종손이 근년에 뜰집을 매입한 점이다.

동일한 뜰집은 아니더라도 종손의 가치를 뜰집의 보유와

동일시하는 문화라 할 수 있다.

재령이씨 뜰집의 매매는 모두 7집에서 이루어졌다. 구

전에 의하면 한 주거의 거래가 여러 번 있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한 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족 간에 이루

어진 것으로, 최소한 타 씨족에게 조상의 주거를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안동문화권 재령이씨의 뜰집을 대상으로 그

변천을 조선 초기～현대까지의 기간을 크게 삼분하여 전

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

을 얻을 수 있었다.

1. 전기인 16C에는 안동문화권의 외연부인 영해의 인

량 나라골로 입향함으로써 소박한 씨족의 정착이 이루어

졌지만, 뜰집의 건축과 지방 중심 사족과의 통혼을 통하

여 재지사족의 기반을 닦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짧은 기

간에 빠른 정착을 이루었다.

2. 중기인 17～18C에는 퇴계학을 계승하는 학문적 성

취와 중앙 정계로의 진입을 통해 확고한 지역기반을 잡은

시기로 인근의 오촌마을과 영양의 두들마을을 개척함으로

써, 씨족의 세력을 점차 넓혀 나갔다. 뜰집은 모두 여섯

채가 건축되었다.

그 중 석계와 갈암을 중심으로 한 17C에는 활발하였던

건축활동이 영남학파의 쇄퇴와 환경적 궁핍이 심했던

18C에 건축활동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후기의 초반인 19C에는 18C에 있었던 부진을 극복

해 적극적인 건축활동을 통하여 많은 뜰집이 조성되었으

며, 특히 주거의 이전을 통하여 분산된 씨족을 모아 집합

적 씨족의 결집력을 다지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건축주가 많이 바뀌는 불안

21) 오촌의 면운재의 8대 주손인 이겸호(李謙浩)는 독립운동으로 서

거했으며, 후손을 양자로 이었다. 고증 오촌 이병환

정도 보여주고 있다. 조선 말기의 시대적 혼돈과 20C 전

반의 국가적 위기를 재령이씨의 뜰집도 같이 격고 있었다

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씨

족에게 조상이 건축한 뜰집을 양도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잘 드러남을 볼 수 있다. 또한 20C 후반에 들어 문중을

보종하기 위한 움직임과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

력으로 뜰집을 큰 훼손 없이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재령이씨는 안동문화권에 정착한 중규모의 문

중임에도 불구하고, 퇴계의 학통을 잇고 많은 인재를 낳

아 지역에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씨족의 재지기

반을 돈독하게 형성하였다. 그 기반으로 뜰집을 중심으로

한 건축적 위상을 견고히 확보하고 유지해온 안동문화권

의 대표적 가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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